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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up-cycling fashion designs, based on guidelines de-
rived from up-cycling fashion brand products and their required elements of the design. The 
study thus categorized required elements into environment, significance, economy, function, de-
sign, and material, then extracted a set of design guidelines. The guidelines for waste re-
source-based up-cycling fashion design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authenticity, taking mutual 
environmental relations into account. Second, rarity of products beyond the domain of stand-
ardized ready-made goods thanks to manual operation. Third, storytelling, reflecting the consum-
er history. Fourth, sustainability to signify the circulation of matters. Fifth, experimental character-
istic to fulfill creative innovation. Sixth, changeability through interactions with wearers. The in-
vestigator decided design concepts based on them and created up-cycling design works with waste 
plastic bags, shirts, stockings, neckties, outdoor mats, and backpacks in a variety of formative ex-
pressive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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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산업사회는 거대 도시화와 무분별한 산업화

로부터 발생되는 산업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에 봉착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선진 국

가에서는 폐기물을 단순한 폐기의 대상이 아닌 순환

과정에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

에서 재활용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그린 트렌드 가운데 버려지는 것에 미적 가

치를 더해 원래의 용도와는 전혀 다르게 재탄생시키

는 업사이클링(up-cycling) 디자인이 환경지속적인

디자인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지에서 시작되어 친환경 소비패턴을 이끌고 있는 업

사이클링 디자인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도 확

산되어 새로운 소비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디자인 분야 중에서도 특히 패션은 자원을 낭비하

고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산재해있는 산업이며,

유행상품의 생산이라는 특성상 그 사용주기가 짧은

산업이다. 세계적인 패스트 패션의 유행은 패션상품

의 주기를 더욱 짧게 만들었으며, 대량생산되어 유통

에서 남겨진 많은 재고는 사용되기도 전에 폐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최근 패션분야에서도 친

환경, 그린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 에코디자인,

트래션디자인, 리디자인 등을 키워드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업사이클링 패션에 관한 선행 연구들

(손혜민1), 정유란2), 박효은3), 김선영4), 장남경5), 류

근종, 허은옥6) 등)은 주로 업사이클링 디자인에 대

한 포괄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패션과 연관 지어

특정 사조의 특성 중의 하나로 파악하여 조형적 특

성과 미적가치를 분석하고 있어, 필요 요소를 기반으

로 하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필요 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패션과 인간, 그리고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확장된 시각으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

션디자인의 필요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범주화한 가

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 있으며, 폐자원을 활용한 업

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넘어 새로운 디자인 개발의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선행 연구 논문과 국

내·외 패션잡지, 전문서적, 그리고 업사이클링의 검색

어를 통한 인터넷 사이트 자료 등의 문헌적 자료조

사와 관련 사진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실증적 사례연

구를 병행한다.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사례 분석의

연구 범위는 친환경적인 요소가 부각되면서 업사이

클링 디자인 브랜드가 설립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

터 현재까지로 설정한다. 국외 19개, 국내 11개 총

30개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대표 제품을 선정하고, 사

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패션산업의 업

사이클 디자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업사이클링 디자인의 사례는 의

류나 원단 등을 포함한 각종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업사이클링의 개념을 나타낸 패션관련 제품들로 제

한하였다.

Ⅱ.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업사이클링
디자인의 이론적 고찰

1. 업사이클링 디자인 관련 용어의 개념
인류가 생태학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환경을 디자인의 주제로 포함하기 시

작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소재의 도입은 새로운 디자인의 영역확장과 스타일에

영향을 주었고 생활쓰레기와 폐기물들을 소재로 재사

용한다는 것은 자원의 고갈을 줄이는 경제적인 면과

함께 환경 보호에 대한 측면도 가지게 되었다.

환경을 주제로 하는 디자인의 개념은 시대의 흐름

과 디자인 방법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데, 1950년

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정크아트에서는 소비생활

의 일부이며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던 폐품이 오브제

로서 예술 속으로 들어와 콜라주(collage)와 어셈블

리지(assemblage)기법7)에 의해 활용되었다. 인간의

신체를 존중하고 자연을 숭배하던 고대 그리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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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정신을 표현하는 자연주의(naturalism)는 1960

년대 이후 인간성 회복, 자연으로의 회귀에 대한 욕

구로 나타났다.8) 1970년대 초 에너지 위기 이후에는

그린(green) 공정에 의한 디자인 프로세스의 개념이

등장하여,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생태학적 문제가 인류생존의 문제로 심각

하게 인식되면서 환경파괴에 대한 자각에 의해 그린

디자인은 1990년대의 환경친화(environment friendly)

와 에코(eco)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21세기 이후에

는 디자인의 윤리적 책임과 함께,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절제된 상태

의 개발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sustaina- ble) 개발

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웰빙(well-being)트렌드는 자연

친화적인 자연주의와 만나면서 인간친화적인 개념으

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웰빙의 개인적 관심이 사회적

인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로하스(LOHAS)의 개념이

나타났다. 또한 2000년대에는 트래쉬(trash)와 패션

(fashion)의 합성어인 트래션(trashion)9)이라는 용

어가 출현하였는데, 이는 정크아트와 같은 맥락으로

서 버려진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환경에 대한 경

각심이 커지면서 생겨난 패션 장르이다.

이후 업사이클링의 개념이 등장하기 전 친환경 개

념으로 통용되었던 리디자인(redesign)은 용어적으로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과 디자인

(design)의 합성어로, 그린 디자인의 실행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과 관련한 3R을 기반으

로 한 리디자인(redesign)의 종류는 리듀스(reduce),

리유즈(reuse), 리사이클(recycle)을 들 수 있으며,

5R은 3R에 질적 리플레이스 디자인(replace design),

재구성(reform)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는 천연자원을

생산 가능한 자원으로 변환하여 사용가능한 제품으

로 생산·사용·페기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환경적 방법을 말한다.10) 리디자인 패션 초기에

는 단지 재활용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제품개발이

되었지만 지금은 환경친화적 패션 브랜드로서 가치

를 추가한 업사이클링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업사이클링이라는 용어는 1994년 독일의 리너 필

츠(Reiner Pilz)가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는

데, 업사이클링의 진정한 의미를 ‘낡은 제품에 더 많

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업사이클

링은 버려진 자원이나 쓸모없는 폐품을 원재료 분해

의 과정 없이 활용하여 원래보다 더 좋은 품질 또는

더 높은 환경적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재가공하는

과정으로, 기계적·화학적 공정을 통해 사용가능한 다

른 형태의 재료로 바꾸어 사용하는 다운사이클링

(downcycling)과는 차별되는 용어이다.11) 업사이클

링 디자인은 쓸모가 없어져 버려진 물건을 해체하거

나 재조합해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제품의 가치를 높

여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예술적 가치

와 함께 상품의 가치까지도 상승시킨다는 면에서 단

순한 재활용을 의미하는 리사이클과는 다르다. 즉,

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활용도가 더해지면서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창조를 이루어내는 ‘가치상향형 재활용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버려진 물건에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더

해져 재발견, 재조합으로 재생의 의미를 넘어 미적인

개선을 통해 디자인이 진화되는 것이다. 다양한 환경

친화적 디자인 개념 중 본 연구에서는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하여 폐자원의 활용도를 효

율적으로 높이며, 디자이너에 의해 새로운 가치상향

을 시도할 수 있는 리디자인의 개념보다 한 단계 발

전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2.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사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브랜드는 국내의 패션기업

에 비해 15년 정도 앞선 1990년대 초반부터 친환경

패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

고 있다.

해외 브랜드의 경우 1993년 스위스의 ‘프라이탁

(Freitag)’이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라 할

수 있다. 국내에도 정식 도입된 ‘프라이탁’은 방수성

이 탁월한 타폴린 소재의 폐트럭 덮개를 이용하여

제작된 가방, 지갑, 아이폰 케이스 등 다양한 유니크

한 디자인의 액세서리를 개발하고 있다. 브랜드의 성

공은 똑같은 사이즈와 컬러의 규격화된 기성품에서

벗어나 ‘튼튼하며 어느 하나 같은 디자인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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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이클링의 특징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로 유사한

브랜드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림

1>12)은 프라이탁의 스마트폰과 테블릿 PC 케이스로

빈티지한 감성이 뛰어나면서도 유니크한 분위기의

디자인컷은 IT시장의 활성화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영

국 브랜드 ‘프롬 썸웨어(From Somewhere)’는 “Recy-

cling since 1997”이라는 부제를 붙이는 친환경 업사

이클링 브랜드이다. 디자이너 오솔라 드 카스트로

(Orsola de Castro)13)가 1997년 낡아서 구멍이 난 빈

티지 캐시미어 스웨터를 핸드 니트로 리폼하면서 시

작된 브랜드이다. 프롬 썸웨어(From Somewhere)는

유럽 전역에서 나온 원단의 자투리와 폐의류들을 모

아 하이 퀄리티(high quality)의 커팅기술을 이용하

여, 이탈리아의 재활원 사람들과 함께 컬러풀하고 활

기찬 옷들로 재창조하였다.14)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시즌이 끝나고 남은 재고와 폐기물에 대한 의문으로

부터 새로운 창조의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뉴욕의

유명 브랜드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Imitation

of Christ)’의 디자이너 ‘타라 섭코프(Tara Subkoff)’

는 2000년대 초반 각종 빈티지 숍에서 구입한 중고

의류를 리폼해 뉴욕 컬렉션 무대에 등장시켜 주목을

받았다.15) 또한 2004년 미국의 ‘에코이스트(Ecoist)’

는 사탕 포장지, 식품 패키지, 음료수 라벨, 지하철

지도, 비즈니스 카드, 신문, 캔 뚜껑까지 매우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실력 있는 패션 디자이너들과 협업하

여 핸드백 및 패션 액세서리 제품을 만들고 있다.<그

림 2>16) 이들이 재활용한 식음료 포장지만도 1500만

개 이상이 되며, 100% 수작업으로 제조 과정상의 탄

소 절감과 40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생산 인력들은

취약 고용계층으로 수익금의 일부는 아이티, 인도,

우간다의 산림 보호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주

식회사 몬도 디자인(Mondo Desgin)은 2007년부터

내구성과 방수성이 뛰어난 대형 차량용 폐타이어 튜

브를 소재로 하여 숄더백, 운동화, 메신저백, 소품,

시계 벨트 등을 ‘씰(SEAL)’ 브랜드를 통해 전개하고

있다. <그림 3>17)은 타이어 튜브를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제조 번호와 수리 흔적까지 남아 있어 타

이어 본래의 특성과 느낌을 살려주는 수작업 제품이

다. 씰의 운동화는 스핑글 무브와의 협업으로 2009년

첫모델을 발매했으며, 약 100족이 1~2주 사이에 완

판 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씰 뿐만 아니라 승용차

폐타이어를 이용해 타이어의 강력함을 유지하고, 가

죽 같은 만족도를 높이는 코한의 헤비아(Hevea) 제

품들도 판매되고 있다. 2010년 4월 이탈리아의 ‘헬스

키친(Hell's Kitchen)’은 “cook your bag”이라는 프로

모션으로 고객이 보내주는 중고 티셔츠를 <그림

4>18)처럼 빈티지 가방으로 제작해 주는 맞춤형 서비

스를 런칭하였다. 낡은 옷을 다른 소품으로 재탄생

시킨 이 서비스는 맞춤 제작에 익숙한 이탈리아인

고객19)들을 만족시켰으며, 버려지는 택시 시트커버를

가방으로 재탄생시키는 건강한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은 핸섬 백(Handsome bag Co.)은 신문, 잡지, 포

털 사이트 등 각종 매체로부터 업사이클링의 대표적

인 기업 사례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운행 지역에

따라 색이 다른 홍콩 택시의 특성에 따라 안감과 실

의 색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제작된다. 또한 '어보

브+빌로우(Above+Below)'는 런던의 지하철과 버스

좌석의 덮개 원단들로 운동화 상부 발등 부분을 제

작하였으며, <그림 5>20)는 영국의 재사용 신발 브랜

드 ‘헤티 로즈(Hetty Rose)’의 제품으로 기모노의 원

단들이 구두의 발등 부분에서 특유의 컬러감을 보이

며 화려하게 재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구두들의

좌우 같은 모양의 패턴과는 다른, 좌우의 문양은 다

르지만 개성 있는 형태의 연출을 시도하고 있다.21)

이 밖에 <그림 6>22)은 뉴질랜드의 디자인 스튜디오

인 아테화(Ataahua)에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커피자루를 이용하여 모자를 제작하였다. 영국의 ‘엘

비스앤크레스’는 영국 소방관들이 25년 이상 사람들

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소방호스를 수작업을

통해 패션 가방으로 제작하고 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컬러플한 멋스러움과 닳은 소방 호스의 질

감으로 인한 빈티지함은 물론 사람을 구하는 소방호

스의 재탄생이라는 스토리텔링이 브랜드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소재 이외에도 버려지는

가죽, 비닐, 에어백, 자동차 안전벨트, 공장에서 버려

지는 폐원단과 실, 폐잡지, 신문지, 낙하산 폐원단등

폐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업사이클링 패

션 제품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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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우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가 많은 편이지

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고 패션기업들

보다 사회적 기업이나 소규모 업체들에 의해 전개되

고 있다. 2008년 설립된 국내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터치포굿(Touch4good)에서는 폐현수막을 원자재로

사용하고 스테이플러, 지퍼 등을 제거하고 자국을 없

앤 후 친환경 세제를 이용해서 추출된 원단을 세척

해 백팩과 카드지갑 등을 만들고 있다. <그림 7>23)은

폐현수막과 지하철 광고판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여

다양한 색감과 역동적인 스타일링을 조합한 터치포

굿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또한 2008년 국내의 대표적

인 업사이클 브랜드인 아름다운가게 에코파티메아리

(Ecopartymearry)는 <그림 8>24)처럼 사용하지 않는

양복과 셔츠를 재활용하여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이 담

긴 가방, 의류, 액세서리 등으로 재창조하여 선보이고

있다. 가죽을 이용하여 업사이클링 하는 대표적인 국

내 브랜드로는 2008년에 설립되어 클로젯 프로젝트

(cloest project)를 시행하고 있는 ‘리블랭크(Reblank)’

를 들 수 있다. 기업 연계 업사이클링 이벤트로 브랜

드 이새(Isae)와 함께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가방

으로 만들어 주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독특한 개성을

추구해 인기를 끌고 있다.25) <그림 9>26)는 그 예로

천연 가죽 재킷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는 독특

한 색감과 질감을 그대로 살려 가방으로 아이템을

변경한 제품이다. <그림 10>27)은 의류공장에서 버려

지는 자투리 실들을 이어 양말로 제작한 것으로 우

리나라 브랜드인 레인보우 스텝(Rainbow Step)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자투리 실을 이용하기 때문

에 똑같은 패턴이 나올 수 없지만 조화로운 색상배

합을 통해 오히려 독특한 패턴의 희소성 있는 제품

으로 승화시켰다. 또한 2009년 설립되어 국내 윤리적

패션을 추구하는 친환경 브랜드인 오르그닷(Orgdot)

에서는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커피자루를 이용

하여 모자, 패션액세서리 등을 업사이클링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에서처럼 다양한 제품으

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으며, 가방이나 인테리어 소재

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2년 코오롱인더

스트리 FnC부문이 전개하는 업사이클링 브랜드 ‘래;

코드(RE;CODE)’는 인벤토리 콜렉션(소각될 제품들

을 소재로 사용한 디자이너 라인)’, ‘밀리터리 콜렉션

(군용품과 원단으로 빈티지 연출)’, ‘인더스트리얼 콜

렉션(자동차의 에어백 등 내부 부품 활용)’의 3가지

라인으로 구성하여 패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

림 11>28)은 텐트, 방수 소재의 점퍼 재고를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새롭게 디자인한 제품이다. 특히 판초 스

타일의 레인 재킷은 서로 다른 2개의 점퍼를 해체하

고 재배치하여 만든 후드 탈·부착 디자인으로 접으면

파우치 백에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그림

12>29)의 프리미엄 데님 편집숍 ‘블루핏'은 코오롱의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래;코드’와 함께 업사이클

링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시도하였는데, 코오롱의 재

고의류와 '블루핏'의 데님 재고의류를 조합해 컨템퍼

러리 패션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타폴린, 폐자전거

타이어 이너튜브 등을 주 소재로 재활용해서 만든

로임(Roym) 제품, 폐청바지, 폐군복, 폐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패션 잡화를 제작하는 ‘세이지디자인(Sa-

gedesign)’등이 새로운 시도로 재활용 문화와 윤리적

생산을 실천하고 있는 국내의 업사이클 디자인 브랜

드라 할 수 있다.

국내·외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들은 폐자원의 고

무, 비닐, 가죽, 원단, 종이, 안전벨트, 알루미늄, 식료

품 패키지 등의 소재를 주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러

한 소재는 유연성, 내구성 등 원재료의 고유특성을

지속시키면서도 기능적, 조형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

한 업사이클링 디자인으로 재창조된다. 개성을 중시

하는 사람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폐자원을 활

용하고, 디자인을 통해 새것과도 같이 재탄생한 제품

을 선호하면서부터 한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업사이

클링 디자인이 제품화되고 있다. 업사이클링 패션디

자인은 다양한 폐소재의 응용과 폐자원 개념의 확장

으로 단일 오브제가 아닌 사용자와 환경과의 통합적

인 구조로서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시대의 다양한

창조적인 작업에 있어 열린 사고로서 새로운 가능성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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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라이탁의

스마트폰 케이스 &

테블릿 PC 케이스

- http://www.freitag.ch

<그림 2> 에코이스트의 핸드백

- http://www.ecoist.com

<그림 3> 씰의 타이어 튜브 숄더백과 운동화

- http://www.seal-store.net/

<그림 4> 헬스키친의 빈티지 가방

- http://dl.kotra.or.kr/

<그림 5> 헤티

로즈의 기모노 구두

- http://www.hettyro

se.co.uk

<그림 6> 커피

황마자루 모자

- http://www.birdfight.com

<그림 7> 터치포굿의 재활용 가방

- http://www.touch4good.com

<그림 8> 에코파티메아리의

재활용 가방

- http://www.mearry.com

<그림 9> 리블랭크의

재활용 가방

- http://www.reblank.com

<그림 10> 레인보우 스텝의 양말

- http://okfashion.co.kr

<그림 11> 래;코드의 레인재킷

- http://re-code.co.kr

<그림 12> 블루핏과

래;코드 콜라보레이션 의류

- http://re-co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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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브랜드
폐자원 특징

주요

제품

필요 요소

특징적 요소 공통 요소

프라이탁

트럭 덮개,

차량용

안전벨트

§ 최초의 업사이클링 브랜드

§ 덮개에 새겨진 로고도 디자인의 요소로

활용

§ 유니크한 디자인컷

§ 친환경 세탁 과정

§ 소비자가 패턴을 주문 제작하는 시스템

§ 높은 내수성, 방수성

가방

패션

소품

§ 소비자 참여적 디자인

§ 소재의 의외성을 통

한 유희적인 디자인

§ 스토리텔링

§ 원재료의 좋은 성질

을 극대화

§ 제조공정의 친환

경성

§ 폐자원의 활용

§ 물질의 순환

§ 환경에 대한 관

심 유도

§ 부자재의 최소화

§ 제품의 진정성

§ 수작업으로 인한

제품의 희소성

§ 인간 친화적 디

자인

§ 친환경 디자인

§ 지속가능한 디자인

§ 수공예적인 디자인

§ 아날로그적 제작

과정

§ 개성적인 디자인

§ 규격화된 기성품

에서 탈피한 디

자인

§ 독특한 예술성

§ 소재의 이질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디자인

§ 디자인의 확장성

§ 창조적인 실험적

디자인

§ 오리지널 오브제

프롬

썸웨어

스웨터,

자투리천,

의류

§ 소외 계층 고용

§ 컬러풀한 디자인

§ 하이 퀄리티의 커팅기술로 재단

의류

(니트

웨어)

§ 색상 및 소재의 의

외성을 통한 유희적

인 디자인

에코

이스트

사탕

포장지,

식음료

포장재,

비닐 등

§ 수공예적인 기법

§ 패션 디자이너들과 콜라보레이션

§ 헐리웃 여배우들의 인기제품

§ 취약 계층 고용

§ 100% 사탕포장지로 제작

§ 포장지의 화려한 색상을 그대로 사용

가방

패션

소품

레인보우

스텝
자투리 실

§ 자투리 실을 이용한 양말제작

§ 조화로운 색상배합과 독특한 패턴으

로 희소성 있는 제품

양말

씰

대형

차량용

타이어

튜브

§ 숙련된 장인의 수작업 제품

§ 제조 번호, 수리 흔적으로 타이어 본

래의 특성과 느낌을 유지

§ 높은 내충격성, 내수성 가방

패션

소품

§ 소재의 의외성을 통

한 유희적인 디자인

§ 스토리텔링

§ 원재료의 좋은 성질

을 극대화헤비아
승용차

타이어

§ 남성가방 업사이클링 브랜드

§ 독자적 기술로 타이어의 장점을 유지

§ 광택 좋은 고품질 원단으로 재생

§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음

<표 1>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사례 분석 및 필요 요소

Ⅲ.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1.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필요 요소 추출

앞서 고찰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와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사례 분석을 통해 총 35개의 필요 요소(특징적 요소

&공통 요소)를 <표 1>, <표 2>와 같이 추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상호 유사성에 기초한 의미 관계를 분석하

는 과정을 통해 6가지 측면 즉, 환경적 측면, 의미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능적 측면, 디자인적 측면, 소재

적 측면으로 단계별 범주화를 하였다. 이후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연구를 위해 범주화한

측면들을 대표할 만한 진정성, 희소성, 스토리텔링,

지속가능성, 실험성, 가변성이라는 6가지 가이드라인

을 도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 환경적 측면에서는 진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의미적 측면에서는 진정성, 희소성, 스

토리텔링이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진정성과 지속가능

성, 스토리텔링, 희소성, 가변성, 실험성이 기능적 측

면에서는 진정성과 지속가능성, 실험성이 경제적 측

면에서는 진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소재적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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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브랜드
폐자원 특징

주요

제품

필요 요소

특징적 요소 공통 요소

§ 높은 내충격성, 내수성

로 인한 역사성

§ 의미전환

§ 기능전환

§ 제품의 실용성

§ 기능전환

§ 제품의 실용성

§ 제품 수명 연장

§ 업사이클링 관련

기술 개발

§ 원재료의 발생비

용 절감

§ 소재의 다양화

§ 소재의 확장성

§ 소재의 해체적

작업

엘비스

앤크레스

소방호스,

커피자루

§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컬러플한

소방호스를 가방에 표현

§ 닳은 소방 호스의 질감으로 인한 빈

티지함

§ 스토리텔링이 브랜드의 가치를 더함

§ 높은 내수성,내구성

가방

헬스

키친

중고

티셔츠,

자전거

고무튜브

§ 고객의 티셔츠를 가방으로 제작해 주

는 맞춤형 서비스

§ 소비자가 원하는 티셔츠의 로고나 문

양을 살려주는 서비스

§ 에코 쉬크(eco chic) 용어 창출

§ 소비자 참여적 디자인

§ 스토리텔링

§ 소비자가 원재료를

제공

핸섬 백

택시

시트커버,

안전벨트

§ 택시 시트커버를 이용한 가방

§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

§ 안감 및 실을 소비자가 선택가능

§ 소비자 참여적 디자인

§ 소재의 의외성을 통

한 유희적인 디자인

어보브+

빌로우

대중교통

좌석의

덮개

§ 런던 대중교통 폐좌석의 덮개 원단들

로 운동화 상부 발등을 제작

§ 자연스런 런던의 이미지가 표현

가방

신발

§ 스토리텔링

§ 소재의 의외성을 통

한 유희적인 디자인

헤티

로즈
기모노

§ 기모노 특유의 컬러감과 화려함

§ 비대칭의 문양으로 개성적인 신발 디

자인

신발

터치포굿

현수막,

지하철

광고판

§ 매끈하고 다양한 색감과 역동적인 스

타일링

§ 친환경 세탁 과정

의류

가방

패션

소품

에코파티

메아리

양복,

기증된

중고

의류

§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된 중고의류를 사용

§ 국내 최초 업사이클링 브랜드

§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이 담긴 의류로 리폼

§ 친환경 세탁 과정

§ 스토리텔링

§ 소비자가 원재료를

제공

리블랭크 가죽
§ 오래된 천연 가죽 재킷의 독특한 색

감과 질감을 살려 가방 제작

§ 원재료의 좋은 성질

을 극대화

래;코드

텐트,

낙하산,

군복, 재고

상품

§ 텐트, 방수 소재의 점퍼 재고를 해체

하고 재조합하여 새롭게 디자인

§ 코오롱의 재고의류와 블루핏의 데님

재고의류를 조합한 컨템퍼러리 패션

§ 해체와 조합의 모듈

화 디자인 소재의

의외성을 통한 유희

적인 디자인 스토리

텔링 형태의 가변성

원재료의 좋은 성질

을 극대화

오르그닷
커피

자루

§ 커피자루를 재활용한 패션 소품제작

§ 천연, 재생 라인 보유

패션

소품

§ 소재의 의외성을 통

한 유희적인 디자인

§ 원재료의 좋은 성질

을 극대화

진정성과 지속가능성, 희소성, 실험성이 대두되고 있

다. 또한 제조 공정의 친환경성, 폐자원의 활용, 물질

의 순환, 환경에 대한 관심 유도, 부자재의 최소화,

제품의 진정성, 수작업으로 인한 제품의 희소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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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필요 요소 가이드라인

환경적

측면

제조 공정의 친환경성

진정성

폐자원의 활용

물질의 순환

환경에 대한 관심 유도

부자재의 최소화

의미적

측면

제품의 진정성

수작업으로 인한 제품의 희소성

희소성

스토리텔링

오리지널 오브제로 인한 역사성

의미전환

디자인적

측면

인간 친화적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

스토리텔링

소비자 참여적 디자인

수공예적인 디자인

아날로그적 제작 과정

개성적인 디자인

규격화된 기성품에서 탈피한 디자인

독특한 예술성

지속가능성

소재의 이질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디자인

디자인의 확장성

해체와 조합의 모듈화 디자인

창조적인 실험적 디자인

유희적인 디자인

(소재&색상의 부조화와 의외성)

실험성

형태의 가변성

기능적

측면

기능전환

제품의 실용성

제품 수명 연장

업사이클링 관련 기술 개발

경제적

측면

원재료의 발생비용 절감

가변성

소비자가 원재료를 제공

소재적

측면

소재의 다양화

소재의 확장성

원재료의 좋은 성질을 극대화

(내구성, 방수성, 내충격성 등)

소재의 해체적 작업

<표 2>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필요 요소 및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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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널 오브제로 인한 역사성, 의미전환, 인간 친화

적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 수공

예적인 디자인, 아날로그적 제작 과정, 개성적인 디

자인, 규격화된 기성품에서 탈피한 디자인, 독특한

예술성, 소재의 이질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디자인,

디자인의 다양화, 창조적인 실험적 디자인, 기능전환,

제품의 실용성, 제품 수명 연장, 업사이클링 관련 기

술 개발, 원재료의 발생비용 절감, 소재의 다양화, 소

재의 확장성, 소재의 해체적 작업이 공통적 필요 요

소로 분석되었고, 이 외에 소비자 참여적 디자인, 해

체와 조합의 모듈화 디자인, 유희적인 디자인(소재&

색상의 부조화와 의외성), 스토리텔링, 형태의 가변

성, 소비자가 원재료를 제공, 원재료의 좋은 성질을

극대화라는 특징적 요소들이 각 브랜드의 성공 요인

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2.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가이드라인

1) 진정성

제조 공정의 친환경성, 폐자원의 활용, 물질의 순

환, 환경에 대한 관심 유도, 부자재의 최소화, 제품의

진정성, 인간 친화적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 지속가

능한 디자인, 업사이클링 관련 기술 개발, 원재료의

발생비용 절감, 소비자가 원재료를 제공, 원재료의 좋

은 성질을 극대화(내구성, 방수성, 내충격성 등), 소

재의 해체적 작업이 진정성의 필요 요소에 해당한다.

재활용 패션에서의 업사이클링 디자인에 대한 진

정성은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기본 개념이며, 일반적

인 패션프로세스와는 달리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한

다. 폐자원의 일부분을 해체, 조립하는 과정에서 부자

재의 최소화를 통해 생산과 제조과정의 환경적 상호

관계를 고려하며, 소비자 및 생산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윤리적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자원절약

에 대한 의식 고취를 바탕으로 환경보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의 생산이나 사용,

폐기 단계에서 해로운 독성 물질이 사용되거나 배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극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제품을

다시 사용하는 방안으로 재사용과 리폼을 하는 재활

용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다.30) 디자이너는 기획 단

계부터 기능적, 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환경에 줄 영향력까지 진정성 있게 생각해야 하며,

우리 삶에 가져다 줄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폐자

원의 활용을 통해 폐기처분의 위기로부터 계속되는

자원으로 물질의 순환 작용을 시도하고, 재활용 재료

에 변화를 주어 상품 가치를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

출하여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해야한다. 소비자에게

재활용 패션이 진부하며 저렴한 상품이라는 선입견에

서 벗어나도록 트렌드를 반영하고 패셔너블하게 진화

시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간접적으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화학물질을 재활

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 일시적인 업사이클 현상

이 아닌 지속적인 업사이클링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

하고, 폐자원의 형태와 소재의 재구성에 의해서 원재

료의 좋은 성질을 극대화시키며 원재료의 발생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성까지 고려하는 진정한 의미의 업사이

클링 디자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2) 희소성

수작업으로 인한 제품의 희소성, 수공예적인 디자

인, 아날로그적 제작 과정, 개성적인 디자인, 규격화

된 기성품에서 탈피한 디자인, 독특한 예술성, 소재

의 이질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디자인, 창조적인 실험

적 디자인, 소재의 다양화 및 확장성이 희소성의 필

요 요소로 도출되었다.

개인의 개성표현이 요구됨에 따라 급변하는 패스

트 패션 속에서 소비자들은 희소가치가 있는 스타일

을 추구하려고 하며 재활용 상품의 희소성은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하게 된다.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인의 대표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제한된 생산

에 의한 아날로그적 제작과정을 거치는 수공예적인

희소성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이너의 디자인 의도에

따라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는 작품은 규격화된 기성

품에서 탈피한 독특한 예술성이 가미된 독창적인 상

품이 되며 소비자들이 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끼도

록 유도한다. 희소성이 있는 다양한 소재의 확장에서

오는 수공예적인 기술과 제작기법의 활용은 보다 창

조적인 실험적 디자인 요소로 개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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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리텔링

업사이클링 디자인에서 재활용되는 물건에는 최초

의 소비자가 사용했던 역사성이 반영된 다양한 스토

리가 있으며, 제품이 지니고 있는 스토리는 사용가치

뿐 아니라 소장가치까지 더해준다. 이러한 의미론적

측면에서 스토리텔링 즉, 오리지널 오브제로 인한 역

사성, 의미전환, 소비자 참여적 디자인을 필요 요소

로 추출하였다.

디자이너가 오리지널 제품의 사용이나 수리 흔적

등을 제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디자인 요소로 재활

용함으로써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독창적인 예술품

이라는 의미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소비자가 디자인

이나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

입함으로써 하나의 작품마다 각자의 스토리를 갖게

하고, 오리지널 오브제의 목적이 전환되는 과정을 직

접 체험하도록 하여 업사이클링 디자인에 대한 관심

을 유도할 수 있다. 소비자의 폐자원을 활용한다는

의미는 업사이클링을 위한 폐자원에 접근이 용의하

다는 것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품

을 제작하고 활용하면 업사이클링 제품을 알리는 데

좋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면 핀란드 기업 ‘글로베호프(GLOBEHOPE)’는 병원

이나 군대에서 버려지는 물건들을 재활용하여 업사

이클링 디자인 제품들을 출시하는데 그 상표에는 반

드시 원래 어디에서 사용되었던 어떤 물건이었는지

를 기재하고 있다. 이는 오리지널 오브제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기업이 구매자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

고, 또한 “당신은 지금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스토리로 선한 소비 동기를 일깨워준다.31)

4)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에는 제조 공정의 친환경성, 폐자원의

활용, 물질의 순환, 환경에 대한 관심 유도, 부자재의

최소화, 인간 친화적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 지속가

능한 디자인, 소비자 참여적 디자인, 기능전환, 제품

의 실용성, 제품 수명 연장, 업사이클링 관련 기술

개발, 원재료의 발생비용 절감, 원재료의 좋은 성질

을 극대화(내구성, 방수성, 내충격성 등)의 필요 요

소가 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디자인 전반에서 환경적 문

제와 경제적 상호관계들을 쟁점화시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인간 친화적 디자인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 재생할 수 없는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재

활용 가능한 자원들은 계속되는 물질자원으로 존재하

게 만드는 것이다. 가장 적합한 방법은 기존의 제품

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며, 일시

적인 대체품이 아닌 지속가능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

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에는 신소재의 개발보다는 기

능전환으로 기존의 소재를 재사용하거나 쓸모없게 된

소재를 의상에 도입하여 제품 수명으로 연장하고, 소

재의 재활용 및 다양화를 이루며 경제성과 자원을 재

활용한다는 친환경적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5) 실험성

수공예적인 디자인, 규격화된 기성품에서 탈피한

디자인, 독특한 예술성, 소재의 이질적인 요소를 조

화롭게 디자인, 해체와 조합의 모듈화 디자인, 창조

적인 실험적 디자인, 유희적인 디자인(소재&색상의

부조화와 의외성), 형태의 가변성, 기능전환, 소재의

해체적 작업이 실험성의 필요 요소로 도출되었다.

폐자원을 활용한 실험적인 디자이너의 감성은 패

션의 조형적 측면에서 새로운 기획과 기술, 또는 규

격화된 기성품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법의 시도와 도

입으로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가능하

다. 특히 독특한 소재를 이용한 독창적인 업사이클링

디자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업사이클링 개

념 자체로서 홍보될 것이며, 고정관념의 탈피를 통한

독특한 소재의 해체적 작업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

하고 유희적인 디자인의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버

려진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을 통해 해체적

감성을 반영하며,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감

성으로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6) 가변성

가변성에는 소비자 참여적 디자인, 기능전환, 디자

인의 확장성, 해체와 조합의 모듈화 디자인, 형태의

가변성의 필요 요소가 도출되었다.

의복이 가지는 매우 한정적인 기능성 외에 패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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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내 용

재료수거 개인과 주변인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품 수거

분류손질 재료를 분류하여 조형적 요소로 활용가능성 모색

세탁 오염도에 따라 재료의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세탁 및 복원

디자인 다양한 조형기법과 색상의 조화로 개성 있는 실험적 디자인

해체 및 조합 자르기, 매듭, 손뜨개 등 여러 수공예 기법을 시도하여 소재 개발

시제품 제작 원재료의 특성을 살리는 디자인 방향을 결정 후 제작

<표 3>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프로세스

서의 가변성은 사용자의 원하는 목적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가

능케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소비자의 경험과 참여

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패션에서의 가변성

은 첫째, 재활용 재료의 해체 후 재구성하여 기존의

아이템과 다른 또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것

을 의미한다. 둘째, 기능 전환으로의 변형 가능한 디

자인이 완성품으로 제시되는 것이며 셋째, 착용자가

개입되어 완성시키는 열린 사고로서의 재활용 패션

의 가변성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 때문에 가변성은

해체와 조합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참여적 디자인이

며, 재활용 패션과 사용자 나아가 사용자와 환경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

Ⅳ.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제작

1.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프로세스

앞서 고찰한 국내·외 업사이클링 브랜드에서 사용

하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근거로 하여 재료수

거, 분류, 세탁, 디자인, 해체 및 조합, 시제품 제작이

라는 6단계의 프로세스를 <표 3>과 같이 정립하고,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연구에 적

용하였다. 특히 가치지향적 작품 제작을 위해 오리지

널 오브제에 스토리가 반영된 재료를 선정하였으며,

분류 손질 및 세탁 단계에서는 2차 환경오염을 유발

하는 가공 없이 원자재를 해체 및 복원하였고, 디자

인 단계에서는 다양한 조형기법을 통해 수공예적인

실험적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다.

2. 작품 제작
본 연구는 업사이클 디자인의 현황 분석과 도출된

가이드라인에 의거, 환경과 자원문제에 대한 대안으

로서 원재료의 특성을 조형적 요소로 활용하여 상품

성과 예술성이 조화로운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도출된 진정성,

희소성, 스토리텔링, 지속가능성, 실험성, 가변성의 6

가지 가이드라인과 35개의 필요 요소를 전략으로 사

용자, 디자인, 환경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의류 혹은 생활용품에서 접하기 쉽고 버려지는 다양

한 소재 중 소재의 창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

닐봉투, 폐셔츠, 폐스타킹, 폐넥타이, 폐야외돗자리,

폐배낭을 재활용 소재로 선정하여, 이들 소재가 지닌

고유의 기능이나 형태를 지속 혹은 변화시키며 다양

한 조형적 특성을 지닌 패션 제품을 제작하였다. <표

4>는 6가지 폐자원을 활용하여 제작한 12점의 업사

이클링 패션디자인 작품으로 6가지 디자인가이드라

인을 중심으로 콘셉트를 도출하여 개발한 결과이다.

Ⅴ. 결론
업사이클링 디자인에 대한 패션산업의 관심은 현

대 패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업사이

클링 패션에서 활용되는 폐자원들은 좀 더 친숙한

소재들로 구성되어야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조형작업으로 그 가치를 나타내야 하며, 예술적 가치

를 부가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한 가치상승 제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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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자원

가이드

라인
콘셉트 제작 과정 및 디자인

비닐

봉투

진정성
§ 한번 쓰고 버려져 분해되지 않는 비닐봉투를 수

거하여 세척하고, 의류로 재활용



코트, 베스트

희소성

§ 오랜 시간과 정성이 깃든 아날로그적 제작과정을

통해 진정한 순환을 추구

§ 무채색과 화려한 색상의 배합을 시도

§ 가벼우면서도 감도가 높은 스프링 효과

스토리

텔링

§ 비닐봉투에 인쇄된 글씨나 상표 등도 디자인 요

소로 활용

지속

가능성

§ 기능의 변화로 물질의 순환

§ 1회용에서 제품의 수명을 연장

§ 가볍고 플렉서블하며 비닐의 강한 탄성을 살린

디자인

실험성

§ 자르기, 묶기, 엮기 등 수공예 기법을 시도하여

소재 제작

§ 독창적인 기법, 무늬, 실루엣의 현대적인 코트, 베

스트, 모자로 재창조

가변성

§ 디자이너가 직접 수거부터 재구성까지 개입한 참

여적 디자인

§ 기능 및 의미 전환

셔츠

진정성

§ 유행이 지나고 닳아진 셔츠의 디테일을 살려 트

랜드에 맞게 재활용함

§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해체 및 조합



블라우스, 점퍼

희소성

§ 규격화된 기성품에서 탈피한 디자인

§ 소재와 패턴이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디자인

스토리

텔링

§ 가족이 입었던 폐셔츠를 사용하여 오리지널 오브

제로 인한 역사성 및 가족의 스토리 내포

지속

가능성

§ 원재료의 발생비용 절감

§ 칼라와 커프스 등 특정부위의 마모로 버려지는

아이템을 재활용한 디자인

실험성

§ 19세기 남성슈미즈의 플라스트론 디자인의 적용

으로, 역사적 디테일을 지닌 현대 패션아이템으로

거듭남

§ 재활용이 가능한 디테일을 해체하고 드레이핑을

통해 조형적 요소로 재창조

가변성

§ 디자이너가 직접 수거부터 재구성까지 개입한 참

여적 디자인

§ 의미 전환

<표 4>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의 제작과정 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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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자원

가이드

라인
콘셉트 제작 과정 및 디자인

스타킹

진정성
§ 작은흠으로 버려지는 스타킹을 수거 및 세척하여

디자이너의 감각으로 재창조



풀오버

희소성
§ 규격화된 기성품에서 탈피한 디자인

§ 아날로그적 수공예 기법을 통해 진정한 순환을 추구

스토리

텔링

§ 친구들의 폐스타킹이 의류로 전환되었다는 유희

적인 스토리

지속

가능성

§ 강한 내구성의 특징을 살린 디자인

§ 기능의 변화로 물질의 순환

§ 원재료의 발생비용 절감

실험성

§ 다양한 조직과 색상의 배합으로 개성 있는 풀오

버 디자인

§ 자르기, 매듭, 손뜨개 등 여러 수공예 기법을 시

도하여 최상의 소재 제작

§ 독창적인 편직, 무늬, 실루엣의 현대적 풀오버로

디자인

가변성

§ 디자이너가 직접 수거부터 재구성까지 개입한 참

여적 디자인

§ 기능 및 의미 전환

넥타이

진정성

§ 유행에 따라 버려지는 아름다운 컬러의 넥타이를

재활용

§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패턴화



원피스

희소성

§ 수작업으로 인한 제품의 희소성

§ 소재와 패턴이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디자인

스토리

텔링

§ 부모님이 사용했던 폐넥타이라는 의미로 인한 역

사성 및 가족의 스토리 내포

지속

가능성

§ 원재료의 발생비용 절감

§ 기능의 변화로 물질의 순환

실험성

§ 남성 넥타이를 현대적인 여성 드레스로 재창조

§ 여러 색상과 다양한 패턴의 넥타이를 배치하여

유희적인 디자인 추구

가변성

§ 디자이너가 직접 수거부터 재구성까지 개입한 참

여적 디자인

§ 기능 및 의미 전환

야외

돗자리

진정성
§ 버려지는 야외돗자리와 중고의류의 조합으로 재

창조


희소성

§ 규격화된 기성품에서 탈피한 디자인

§ 소재의 이질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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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자원

가이드

라인
콘셉트 제작 과정 및 디자인

스토리

텔링

§ 야외에서 사용했던 역사성 및 가족의 추억이 담

긴 스토리

코트, 점퍼

지속

가능성

§ 가변성을 주어 돗자리로 재사용, 원재료의 특성을

지속시킴

§ 기능의 변화로 물질의 순환

실험성

§ 드레이핑으로 돗자리의 실루엣을 부각시킨 기능

성 디자인 개발

§ 야외생활에 필요한 방수용품의 가변기능을 추구

§ 패션 아우터, 우의, 가방, 돗자리의 다양한 가변조

합을 제안

가변성

§ 지퍼를 이용해 필요시 우의, 가방, 돗자리로 활용

할 수 있는 디자인

§ 디자이너가 직접 수거부터 재구성까지 개입한 참

여적 디자인

§ 기능 및 의미 전환

배낭

진정성
§ 아웃도어의 열풍으로 과잉공급, 사장되는 배낭을

의류로 재창조



점퍼, 원피스

희소성
§ 규격화된 기성품에서 탈피한 디자인

§ 배낭의 디테일을 조화롭게 살려 의류를 디자인

스토리

텔링
§ 과거에 사용했던 흔적과 스토리 내포

지속

가능성

§ 원재료의 특성을 지속시킴

§ 원재료의 발생비용 절감

§ 기능의 변화로 물질의 순환

실험성

§ 해체와 재조합을 거쳐 기능적, 현대적 패션 아우

터로 재창조

§ 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보머 점퍼를 디자인

§ 배낭의 포켓을 기능적으로 살린 디자인

가변성

§ 디자이너가 직접 수거부터 재구성까지 개입한 참

여적 디자인

§ 기능 및 의미 전환

- 직접촬영

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업사이클링 브

랜드의 제품 분석을 준거로 하여 디자인 개발에 필

요한 요소와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디자인 개발을 하

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국내·외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35개의 필요 요소를 추출하였고, 이를 상호 유

사성에 기초하여 환경적 측면, 의미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능적 측면, 디자인적 측면, 소재적 측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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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첫째, 환경적 상호관계를 고

려한 폐자원의 해체, 조합 등의 디자인 과정을 통해

상품 가치를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진정성, 둘째, 수작업으로 인해 규격화된 기성품에서

탈피한 제품의 희소성, 셋째, 소비자가 사용했던 역

사성이 반영된 다양한 스토리텔링, 넷째, 폐자원에서

계속되는 자원으로 물질의 순환을 의미하는 지속가

능성, 다섯째, 고정관념의 탈피를 통한 창의적인 혁

신을 실현하는 실험성, 여섯째, 착용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형 가능한 디자인뿐 만 아니라 착용자가 개

입되어 완성시키는 열린 사고로서의 가변성이라는 6

가지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필요 요소와 가이드라인를 바탕으

로 콘셉트를 설정하고, 폐비닐봉투, 폐셔츠, 폐스타킹,

폐넥타이, 폐야외돗자리, 폐베낭을 활용한 업사이클

링 디자인에 각각의 필요 요소를 대입하여, 조형표현

기법을 통해 재창조된 12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업사이클링 브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근거로 하여 재료수거, 분

류, 세탁, 디자인, 해체 및 조합, 시제품 제작이라는 6

단계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도출, 실시하였다. 특히 2

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공 없이 원자재를 해체

및 복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조형요소

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연구에서 활용된

재활용 소재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재창조 과정에서 독특한 조형미가 연출되어

환경 친화적 재활용 소재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단순한 자원의 재활용 차원을 넘어 오

랜 시간과 정성이 깃든 수공예 작업을 적용하고, 자

원순환과 인간소통의 메시지를 표현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조해내는 업사이클링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업사이클링 전문 사

회적 기업이나 브랜드에서뿐만 아니라, 패션 브랜드

의 상품 기획에서도 업사이클링 이라는 중요한 주제

를 적용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

인의 제작 과정, 결과물, 나아가 가이드라인을 통한

디자인개발 방법을 제시한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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